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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미와 화성의 모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와 상주의 염산 누출사고 등으로 유해 위험물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해 위험물이란 화학물질로서 물리적 위험성 
또는 건강상 유해성을 갖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여기서 물리적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

로 화재 및 폭발위험성을 의미하고, 유해성은 주로 화학물질이 유입경로를 통하여 인체로 유

입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중독 위험성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미국의 경우 65,000여종, 일본의 경우 45,000여종, 국내의 경우 약 

43,000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한다고 한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여종, 국내는 약 

200여종의 물질이 새로 개발되거나 수입되는데 혼합제품까지 포함하면 약 300,000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된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화학물질 중 법규에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

류는 약 1,000여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

해 규제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위험물의 사고 대응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의 사고예방을 

위한 유해 위험성 제도를 고찰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